
제 4 호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하기: 목소리

비디오를 이용하여 스스로 강의하는 기술을 개선하고자 할 때 관찰할 사항 중에서 이번 호

에는 <목소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발음의 명료도, 소리의 크

기, 말의 속도, 그리고 소리의 변화입니다.

 

1.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한가?

라디오, 텔레비전, 스테레오는 물론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컴퓨터에도 소리의 강약을 조절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강의실 크기와 관계 없이 하나의 볼륨으로 강의하

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강의실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흔하게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짜증스러워 하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졸고 싶은 학생은 고마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 큰소리로 강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에다 힘

주고 말하다 보면 오후에는 음이 듣기 거북할 정도로 갈라지거나 높아지기 일입니다. 큰 목

소리를 무리 없이 내기 위해서는 목에서 소리를 쥐어 짜지 않고 배 힘으로 밀어 내야 합니

다. 배에다 손을 대고 배의 근육이 움직이는가 살피면서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집니

다. (서편제 영화에 나오듯이 피를 토할 때 까지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말의 속도가 적절한가?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학생의 두뇌가 time-sharing mode로 빠지고 강의와 무관한 잡생각

이 끼어 들게 됩니다. 반대로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학생들은 정보를 접수하기 바쁜 나

머지 프로세스를 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적절한 말의 속도는 학생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3. 발음이 똑똑한가?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 도데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알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ㄱ) "경제"를 "갱재"로 발음한다든지, 부정확한 발음으로 학생들을 혼동시키는 경우. 

(ㄴ) 말을 크게 또박 또박 하다가 끝에 가서 흐지 부지 흐으리이느으 겨~우.

(ㄷ) 말을 자기에게 하듯이 혼자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거리는 경우. 



(ㄹ) 느린 말의 사이를 "에", "음" 따위…음… 불필요한 말로…에…메꾸는 …음…경우. 

(ㅁ) 빠른 말투로 인하여 단어들이 뒤벅범 되거나 더덕 더덕 더더덕 붙어 나오는 경우.

(ㅂ) 튀겨 나오는 침 피하느라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 -- 못-- -하는 경우.

말의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기 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 하나가 정확히 들려야 하

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4.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가?

학생들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진행하는 강의를 가장 듣기 힘들어 합니다. 그럴 땐 마치 교수

님께서 최면술을 거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십분만 듣다 보면 블랙커피에도 불구하고 정신

이 멍~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그저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에 실

망과 절망을 느끼게 되며 강의에 신이 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듣기 좋은 강

의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 음의 높고 낮음, 속도의 빠르고 느림에 적절한 변

화를 주어야 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는 교수를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 열정은 

학생들에게 쉽게 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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